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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리그가막바지로치달으며 16강 진

출팀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난 2014 브라

질월드컵에서전통적유럽축구강호들의

몰락이두드러지고있다 월드컵 4강을공

언했던 일본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

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브라질을 떠

나게 됐다 그리스는 짜릿한 반전을 일궈

내며사상첫 16강진출권을거머쥐었다

2010 남아공월드컵 우승팀인 스페인은

놀랍게도이번대회에서같은 B조의호주

와 함께 가장 먼저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팀이 됐다 1차전에서 네덜란드에 15로

대패하고칠레와의 2차전마저 02로 내주

면서힘한번제대로못써본채허무할정

도로간단하게정상에서내려왔다

죽음의 조 D조에서 생존이 유력할 것

으로점쳐지던이탈리아와잉글랜드는나

란히 조 3 4위에 자리하며 코스타리카발

이변의희생양이됐다

D조최약체로꼽히던북중미의복병코

스타리카는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를 31

로꺾은데이어이탈리아마저 10으로따

돌리며돌풍을일으켰다

이탈리아는 3차전까지 16강을 향한 전

진을 이어갔지만 25일(한국시각) 우루과

이에 01로아쉽게패하면서멈춰섰다

이처럼 디펜딩 챔피언 축구 종가 월드

컵 4회 우승국이 조별리그에서부터 밀려

난 배경에는 주최국 브라질의 기후지리

적여건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

유럽강호들을몰아내고16강에오른칠

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남미와북중

미 국가 선수들은 같은 대륙인 브라질의

기후에쉽게적응할수있었다는것이다

일본은 25일 브라질쿠이아바의판타나

우경기장에서열린대회C조조별리그최

종전에서 콜롬비아에 14로 완패했다 일

본은 이날 콜롬비아에 큰 점수 차로 승리

하면그리스코트디부아르전결과에따라

16강에합류할수있었다

일본은 01로 뒤지던 전반 추가시간에

오카자키 신지(마인츠)의 헤딩슛으로 동

점을 만들며 희망을 되살리는 듯했지만

후반전에내리 3골을내주고무너졌다 결

국 16강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본은

대패의굴욕까지떠안았다

그리스는 포르탈레자의 카스텔랑 주경

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

에서후반추가시간에기적같은페널티킥

을 얻어 코트디부아르를 21로 이기고 사

상첫 16강진출의꿈을이뤘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너마저 유럽의 몰락

갖은기행으로유명한우루과이의간판

골잡이루이스수아레스(27리버풀)가세

계 최고의 무대인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

를물어뜯는황당한행동을저질렀다

심판이이장면을보지못해반칙선언

이나카드없이경기는진행됐지만 비디

오 판독을 통해 반칙이 확정되면 수아레

스는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사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FIFA가 프

로리그에서도 몇 차례나 상대 선수를 깨

물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수아레스

에게 이빨을드러낼지관심이쏠린다

2014 브라질월드컵 16강 진출이 걸린

우루과이와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D조 3

차전이열린25일(한국시각) 브라질나타

우의 두나스 경기장 00으로 팽팽한 경

기가 이어지던 후반 34분 잠시 공이 바

깥으로 벗어나 플레이가 멈춘 상황에서

수아레스가 갑자기 이탈리아 수비수 조

르조키엘리니(유벤투스)의 어깨를향해

자신의머리를들이밀었다

느린 화면으로 잡힌 그림에는 수아레

스가키엘리니의왼쪽어깨뒤쪽을깨무

는모습이분명하게잡혔다

공교롭게도 수아레스의 이 반칙이 나

온직후우루과이는결승골을터뜨려 16

강진출을확정지었다

키엘리니는 경기 후 심판이 경기를

망쳤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수아레스는

경기중에흔히있는일이라며태연한

표정을지었다 연합뉴스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

그마지막경기가펼쳐지는오는 27일 G

조와H조에서 16강에진출할네팀중세

팀이가려진다

G조는 독일과 미국이 유리한 상태지

만 맞대결에서 패하는 팀은 포르투갈과

가나의경기결과에따라짐을싸야할지

도 모른다 H조에서는 벨기에가 16강을

확정했고알제리가한발짝앞선가운데

한국과 러시아가 일말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건다

포르투갈가나(27일 1시)2차전

패배 직전에 최종 병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명품 크로스로

기사회생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의 검

은별가나와G조 3차전에서격돌한다

두팀은앞선 12차전에서승점 1씩버

는데그쳐패하면끝이다

미국독일(27일 1시)죽음의 조

G조탈출을눈앞에둔미국과독일이조

1위와 16강확정을놓고맞붙는다

무승부면 함께 16강으로 가겠지만 지

는팀은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가 한쪽

의 대승리로끝나는일이 없도록 기도해

야한다

알제리러시아(27일 5시)알제리

는벨기에와의 1차전 패배를딛고 2차전

에서 한국을 42로 완파하면서 16강에

한발짝가까이다가섰다

소피안 페굴리(발렌시아) 압델무멘

자부(클럽 아프리칸) 야신 브라히미(그

라나다) 이슬람 슬리마니(스포르팅CP)

등이내뿜는화력은가공할만하다

알제리는 최종전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결과를내야한다 이기면자력으

로 16강에오른다 연합뉴스

이탈리아수비수조르조키엘리니의어깨를깨문우루과이의루이스수아레스가오

히려자신이다친듯괴로워하고있다 연합뉴스

스페인英 줄줄이 16강 탈락

남미국가대부분진출

일본 1무 2패 초라한퇴장

핵이빨 수아레스또 상대선수물어뜯어

경기중흔히있는일 태연

FIFA 사후징계가능성

마지막투혼을불살라라 내일새벽조별리그마지막경기

월드컵 C조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콜롬비아의 41 승

리로 끝나자 상대 일본의 오카야마 신지가 그라운드에

누워두손으로얼굴을가리고있다 연합뉴스


